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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對베트남 농식품 수입·수출액은 평년대비는 대폭 증가(각각 88.4%, 47.1%)하였으나, 4년차(`18년)에 

비해서는 소폭 감소(각각 12.7%, 1.5%)함.

• 베트남의 수출 감소는 곡물 부분에서 두드러졌는데, 그 중에서도 쌀수입 감소폭이 컸음. 하지만 이는 베트남 

MMA 낙찰 쌀 물량이 아직까지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영향이라고 판단됨.

• 對베트남 부류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경우,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곡물, 

과일·채소, 가공식품, 축산물 수출은 증가함. 특히, 과일·채소 수출액은 딸기, 포도, 배, 기타과실 등의 증가로 FTA 

발효 전 평년 대비 382.0% 증가

한·베트남 FTA 이행 5년차 베트남의 FTA의 농축산물 특혜관세 활용률은 4년차(`18년)대비 감소한 데 반해, 

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가(각각 2.9%p, 7.7%p)

•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은 6개 

품목(닭고기, 권련, 기타음료, 과당, 라면)으로 수출규모가 큰 품목의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.

• 또한, 수출규모 1천만 달러 이상의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인 품목이라 하더라도, 활용률이 

높지 않은 상황임(예. 닭고기(72.0%), 기타음료(67.0%), 라면(62.8%)과 배(65.2%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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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·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1)

1.1.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

한·베트남 FTA 이행 5년차(’19)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2.8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2) 대비 88.4% 

증가, 4년차 대비 12.7% 감소 

이행 5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입에서 베트남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3.7%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.4%p 상승, 

전년 대비 0.5%p 하락

•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(억 달러):
   8.3(’15년) → 9.1(’16년) → 11.0(’17, 이행 3년) → 14.6(’18년, 이행 4년) → 12.8(’19년, 이행 5년)
•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 비중(%):

2.7(’15년) → 3.0(’16년) → 3.4(’17, 이행 3년) → 4.1(’18년, 이행 4년) → 3.7(’19년, 이행 5년)
<그림 1>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1) ’11~’18년 수출입 자료는 연간자료이며, ’19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치와 3개년도(’16~’18년) 11월과 
12월 수출입액 비중평균을 이용하여 ’19년 11월 과 12월 수출입액 잠정치를 계산하였고, 본 보고서에서 
제시한 `19년 수출입액 자료는 이 잠정치를 활용한 것임.

2) FTA 협정문상 FTA 이행연차는 FTA 발효 연도는 이행 1년차, 이행 2년차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
되는 것으로 정의됨. 2019년의 경우 한･베트남(’15.12.20) FTA는 이행 5년차로 정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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곡물과 가공식품을 제외한 베트남산 모든 부류별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가

곡물 수입액은 감자, 밀, 완두 등의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품목인 대두박, 쌀, 타피오카 등이 감소

함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9.1%, 전년(’18년) 대비 70.3% 감소

• 주요 수입액 증가3) 품목은 기타식물성유박(2,420.3%), 감자(2,397.5%), 밀(526.2%), 타피오카
전분(409.1%), 완두(161.2%), 등임.

  ※ 기타식물성유박 수입량(천 톤): 6.8(’15년) → 21.0(’16년) → 22.4(’17년) → 26.1(’18년) → 27.2(’19년)
  ※ 감자 수입량(천 톤): 0.1(’15년) → 0.2(’16년) → 0.5(’17년) → 0.7(’18년) → 0.8(’19년)
  ※ 밀 수입량(천 톤): 7.5(’15년) → 7.5(’16년) → 5.1(’17년) → 4.5(’18년) → 3.6(’19년)
  ※ 완두 수입량(천 톤): 0.1(’15년) → 0.1(’16년) → 0.2(’17년) → 0.2(’18년) → 0.1(’19년)
•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대두박(△93.0%), 쌀(△82.6%), 타피오카(△44.3%) 등임.
  ※ 아직 베트남이 우리나라 At에서 낙찰받은 쌀 MMA 물량이 아직까지 수입되지 않아, 수입물량 통계에 집

계되지 않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4)

  ※ 대두박 수입량(천 톤): 0.9(’15년) → 2.0(’16년) → 0.001(’17년) → 13.1(’18년) → 0.0001(’19년)
  ※ 쌀 수입량(천 톤): 41.0(’15년) → 11.0(’16년) → 71.6(’17년) → 137.6(’18년) → 4.0(’19년)
  ※ 타피오카 수입량(천 톤): 75.2(’15년) → 82.7(’16년) → 76.0(’17년) → 84.9(’18년) → 74.0(’19년)

가공식품 수입액은 주요 수입품목인 대두유, 에틸알코올, 견사, 캔디 등이 감소함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

20.9%, 전년(’18년) 대비 10.8% 감소

•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대두유(△92.9%), 에틸알코올(△91.0%), 견사(△62.9%), 캔디(△
31.5%), 커피(△26.2%) 등임.

•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커피조제품(274.7%), 계피(109.9%), 기타파스타(91.6%) 등임.

과일·채소류 수입액은 기타감귤류, 바나나, 기타과실(가공) 등 과실 및 기타 가공 과실과 기타채소, 당근, 오이, 캐슈

넛 등 채소, 견과까지 주요 품목의 수입 증가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 222.0%, 전년 대비 14.3% 증가

•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기타감귤류(50,225.7%), 바나나(6,261.0%), 기타과실(가공: 395.2%), 
기타채소(345.1%), 당근(281.0%), 오이(202.7%), 캐슈넛(신선·가공: 1,277.9%) 등임.

3) 증가 또는 감소 품목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기준으로 구분함. 
4) aT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, 베트남산 쌀에 대한 MMA 물량은 2019년에도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

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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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※ 기타감귤류 수입량(천 톤): 0.01(’15년) → 1.2(’16년) → 3.5(’17년) → 4.2(’18년) → 2.8(’19년)
  ※ 기타과실 수입량(천 톤): 24.6(’15년) → 33.8(’16년) → 31.5(’17년) → 38.3(’18년) → 47.9(’19년)
  ※ 기타채소 수입량(천 톤): 0.9(’15년) → 1.3(’16년) → 2.1(’17년) → 2.7(’18년) → 3.0(’19년)
  ※ 당근 수입량(천 톤): 4.6(’15년) → 5.8(’16년) → 4.8(’17년) → 4.9(’18년) → 6.6(’19년)
  ※ 오이 수입량(천 톤): 5.6(’15년) → 6.2(’16년) → 5.8(’17년) → 6.7(’18년) → 7.2(’19년)
  ※ 캐슈넛 수입량(천 톤): 14.7(’15년) → 57.6(’16년) → 95.1(’17년) → 72.7(’18년) → 119.9(’19년)

• FTA 발효 이전 거의 수입되지 않았던 베트남산 신선(바나나, 망고 등) 및 가공(레몬, 자몽 등) 과일
의 수입량이 FTA 발효 이후 크게 증가

  ※ 한·ASEAN FTA에서 양허 제외 및 부분 감축되었던 바나나와 망고는 한·베트남 FTA에서 10년 철폐로 
개정되어 관세가 매년 감축되고 있음.

  ※ 바나나 수입량(천 톤): 0.2(’15년) → 0.9(’16년) → 4.8(’17년) → 7.2(’18년) → 6.5(’19년)
  ※ 바나나 관세율(%) : 27.0(’15년) → 24.0(’16년) → 21.0(’17년) → 18.0(’18년) → 15.0(’19년)
  ※ 망고 수입량(천 톤): 0.2(’15년) → 0.4(’16년) → 0.5(’17년) → 0.7(’18년) → 0.6(’19년)
  ※ 망고 관세율(%) : 27.0(’15년) → 24.0(’16년) → 21.0(’17년) → 18.0(’18년) → 15.0(’19년)
  ※ 레몬 수입량(천 톤): 0.2(’15년) → 0.1(’16년) → 0.8(’17년) → 0.4(’18년) → 0.2(’19년)
  ※ 자몽 수입량(천 톤): 0.03(’15년) → 0.7(’16년) → 0.6(’17년) → 0.8(’18년) → 0.5(’19년)

축산물 수입액은 주요 수입품목인 젤라틴, 기타 양모 및 조수모 등의 수입량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

243.6%, 전년 대비 4.3% 증가

• 축산물 수입액에서 기타 양모, 조수모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77.6%로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
하고 있음.

  ※ 기타 양모, 조수모 등 수입비중(%): 58.7(’15년)  → 63.9(’16년) → 69.4(’17년) → 84.4(’18년) → 77.6(’19년)
• 주요 수입액 증가 품목은 젤라틴(15,802.2%), 기타양모 및 조수모(376.8%), 육류수우프

(149.0%) 등임.
  ※ 젤라틴(천 톤): 0.1(’15년) → 0.1(’16년) → 0.1(’17년) → 0.2(’18년) → 0.4(’19년)
  ※ 기타양모 및 조수모 등(천 톤): 0.3(’15년) → 0.3(’16년) → 0.3(’17년) → 0.5(’18년) → 0.5(’19년)
  ※ 육류수우프(천 톤): 0.2(’15년) → 0.2(’16년) → 0.2(’17년) → 0.4(’18년) → 0.3(’19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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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요 수입액 감소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(△96.4%), 뱀원피(△86.7%), 소원피(△85.8%) 등임.
  ※ 기타동물성유지(천 톤): 3.8(’15년) → 2.2(’16년) → 1.6(’17년) → 0.3(’18년) → 0.1(’19년)
  ※ 소원피(천 톤): 5.6(’15년) → 0.9(’16년) → 1.3(’17년) → 0.5(’18년) → 0.5(’19년)

<표 1> 베트남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

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

평년
(A)

’15 2년차(’16) 3년차(’17)
4년차(’18)

(B)
5년차(’19)

(C)
발효 전 대비

(C/A)
4년차 대비

(C/B)

전체 합계 678 831 914 1,097 1,464 1,278 88.4 -12.7 

농산물 333 344 340 429 486 403 21.1 -17.1 

- 곡물 61 45 37 76 125 37 -39.1 -70.3 

- 과일채소 62 114 146 160 175 200 222.0 14.3 

- 가공식품 210 186 157 194 186 166 -20.9 -10.8 

축산물 11 19 18 26 36 37 243.6 4.3 

임산물 335 468 556 642 943 838 150.3 -11.1 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

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    2)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<표 2> 베트남산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입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

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
평년
(A)

’15 2년차(’16) 3년차(’17)
4년차(’18)

(B)
5년차(’19)

(C)
발효 전 대비

(C/A)
4년차 대비

(C/B)

톱밥 68 138 147 193 362 274 300.6  -24.4
합판 46 70 129 162 230 220 374.1 -4.4
기타과실 18 48 54 48 67 91 395.2 36.6 
칩 83 70 74 58 66 77 -6.4 16.8 
캐슈넛 4 7 28 43 43 55 1,277.9 27.1 
커피 71 55 54 75 58 53 -26.2 -9.2
기타 가구 29 46 46 43 51 52 81.4 1.8 
침대 15 23 22 23 30 35 130.5 19.2 
목탄 5 13 20 25 43 32 532.7 -24.9
식탁 15 21 23 28 35 32 111.2 -8.5
기타 양모, 조수모 등 6 11 12 18 30 29 376.8 -4.0
열대산제재목 10 11 16 21 25 28 189.7 8.4 
타피오카 43 21 23 20 27 24 -44.3 -10.2
후추 22 40 35 30 18 16 -26.6 -10.0
커피조제품 4 4 7 9 11 14 274.7 27.4 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

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    2) 품목은 발효 5년차(’19년) 기준으로 정렬했으며,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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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2.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5)

한·베 FTA 이행 5년차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83.6%로 이행 4년차(86.5%) 

대비 2.9%p 감소

2019년 베트남산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대상품목의 수입액6)은 10.0억 달러이며, 그 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

은 수입액은 8.4억 달러임.

• 수입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% 이상인 품목은 기타과실
(99.7%), 커피(98.2%), 캐슈넛(100.0%), 타피오카(99.5%)와 후추(96.7%) 등임.

• 그 중에서 기타과실, 캐슈넛과 타피오카의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4년차 대비 각각 0.26%p, 
0.33%p와 11.7%p 증가했으나, 커피와 후추는 각각 0.6%p와 1.9%p 감소

<그림 2> 베트남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

주: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양허 대상품목 전체 수입액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함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5)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협정에 따라 양허된 전체 품목 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액의 비중
을 의미함.

6) 2019년 베트남산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입액 자료는 ’19년 1~10월 까지임.



2019년 한국･베트남 FTA 발효 5년, 농축산물 교역 동향

1.3.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

한·베트남 FTA 이행 5년차(’19)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은 4.6억 달러로 발효 전 평년7) 대비 47.1% 

증가, 4년차 대비 1.5% 감소 

이행 5년차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에서 對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7.1%로 발효 전 평년 대비 1.8%p, 전

년 대비 0.4%p상승

•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(억 달러):
   3.7(’15년) → 4.0(’16년) → 3.7(’17, 이행 3년) → 4.6(’18년, 이행 4년) → 4.6(’19년, 이행 5년)
•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 비중(%):

6.1(’15년) → 6.2(’16년) → 5.5(’17, 이행 3년) → 6.7(’18년, 이행 4년) → 7.1(’19년, 이행 5년)

<그림 3>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 동향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을 부류별로 보면, 임산물 수출액은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곡물, 

과일·채소, 가공식품, 축산물 수출은 증가

과일·채소 수출액은 딸기, 포도, 배, 기타과실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82.0% 증가

•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딸기(70,254.0%), 포도(3,843.1%), 배(2,564.3%), 기타과실
(1,575.2%), 사과(574.4%) 등임. 

7) 한·베트남 FTA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 수입액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(올림픽 평
균)을 의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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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※ 딸기 수출량(천 톤): 0.001(’15년) → 0.1(’16년) → 0.2(’17년) → 0.3(’18년) → 0.9(’19년)
  ※ 포도 수출량(천 톤): 0.04(’15년) → 0.1(’16년) → 0.2(’17년) → 0.3(’18년) → 0.3(’19년)
  ※ 배 수출량(천 톤): 1.1(’15년) → 2.4(’16년) → 5.0(’17년) → 9.0(’18년) → 6.1(’19년)
  ※ 경제성장과 함께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배트남의 수입 신선과일 시장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

는 추세임. 더불어 한국문화 및 K-Food 인지도 향상과 농식품수출확대를 위한 국가주도적인 정책 지원
(마케팅 지원,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, 신선농산물 수출기반 구축 등)은 딸기, 배, 포도 등의 신선과일 수
출을 증가하는데 기여함. 또한, 교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수요 창출 기반확보(이마트, 롯데마트 등)와 한
국식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(박항서 효과 등) 등도 영향을 미침8).

      - 딸기: ’16년 검역 타결, 품질(적당한 산미, 선멸 빛 포장 우수), 높은 위생수준(호주산 바늘 딸기, 미국
산 비위생적 딸기 등)가격경쟁력 확보, 수출품종 다변화(매향, 설향, 고하 등) 등으로 증가

      - 배: 고급 선물용 대과 위주에서 가정 소비용 중·소과 수출 증가, 건강/기침 치료 목적 및 건강식품 이미
지 확산 등으로 수출 급증

      - 포도: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향상과 증산층 확대로 구매력 향상, 한국산 선호도 증가로 선물
용 수요증가 등으로 수출 큰 폭 증가

축산물 수출액은 기타동물성유지, 동물의 건과 근, 소원피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78.8% 증가

•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기타동물성유지(285.3%), 동물의 건과 근(236.9%), 소원피(146.3%), 
닭고기(113.6%) 등임.

가공식품 수출액은 기타음료, 라면, 홍삼조제품, 과당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58.2% 증가

•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기타음료(1,132.2%), 라면(414.2%), 홍삼조제품(213.8%), 과당
(205.5%), 혼합조제품(151.9%) 등임.

• 주요 수출액 감소 품목은 자당(△81.1%), 기타사료용조제품(△74.6%), 권련(△53.1%) 등임.

곡물 수출액은 FTA 발효 이전 수출이 거의 없었던  쌀, 보리, 땅콩, 기타곡물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

39.6% 증가

• 주요 수출액 증가 품목은 쌀(2,124.2%), 보리(479.1%), 땅콩(331.6%), 기타곡물(260.7%), 밀(219.9%) 
등임. 

8) 베트남 신선과일 시장동향(코트라, 2018)와 농림수산식품 수출입동향 및 통계(농수산물유통공사, 2019) 등
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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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표 3> 對베트남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

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

평년
(A)

’15 2년차(’16) 3년차(’17)
4년차(’18)

(B)
5년차(’19)

(C)
발효 전 대비

(C/A)
4년차 대비

(C/B)

전체 합계 311 371 403 374 464 457 47.1 -1.5 

농산물 178 242 270 298 324 307 73.0 -5.3 

- 곡물 7 13 13 6 25 10 39.6 -61.2 

- 과일채소 9 10 17 26 36 41 382.0 13.4 

- 가공식품 162 219 240 266 263 257 58.2 -2.6 

축산물 61 80 72 37 78 108 78.8 38.9 

임산물 73 50 61 40 61 42 -42.7 -32.4 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

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    2)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<표 4> 對베트남 농축산물 주요 품목별 수출액 동향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분

발효 전 발효 후 이행 증감률
평년
(A)

’15 2년차(’16) 3년차(’17)
4년차(’18)

(B)
5년차(’19)

(C)
발효 전 대비

(C/A)
4년차 대비

(C/B)

닭고기 22 31 22 3 27 47 113.6  74.6 
혼합조제식료품 18 24 28 28 34 44 151.9 30.1 
권련 65 90 89 88 43 31 -53.1 -29.2
기타음료 2 5 12 19 27 29 1,132.2 8.9 
과당 7 11 12 8 14 21 205.5 49.6 
판지 4 4 7 15 17 18 390.7 9.2 
라면 3 4 7 14 15 17 414.2 11.9 
배 1 2 5 10 16 15 2,564.3 -9.3
기타임산물 60 37 45 14 15 13 -78.1 -13.9
조제분유 9 12 8 8 9 12 36.1 41.1 
가죽 11 12 12 9 12 11 2.7 -9.3
면 2 3 2 4 5 10 531.0 103.4 
홍삼조제품 3 5 5 6 8 10 213.8 25.9 
딸기 0 0 1 2 4 8 70,254.0 130.0 
소원피 3 4 1 0 3 6 146.3 135.6 
커피조제품 5 6 4 5 8 6 24.9 -15.4
아이스크림 2 2 3 4 6 6 218.8 15.2 
캔디 2 3 4 5 6 5 126.7 -11.8
기타 양모, 조수모 등 4 4 5 4 3 5 11.1 42.8 
비스킷 3 3 2 4 4 5 45.2 12.0 
젤라틴 3 3 4 2 3 4 44.6 38.2 
대두박 3 7 9 1 2 4 28.7 79.2 
소주 1 3 3 4 6 4 205.4 -23.1
기타베이커리제품 5 5 3 3 4 4 -16.7 3.1 

주 1) 곡물은 곡류, 기타 곡식류, 두류, 서류, 전분, 박류, 채유종실의 소계, 과일·채소는 과실, 채소, 화훼, 버섯류(농산물), 기타 산식물의 소계, 가공식품은 

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·채소를 제외한 값

    2) 품목은 발효 5년차(’19년) 기준으로 정렬했으며, 발효 전 평년은 2011~2015년의 최대·최소를 제외한 올림픽 평균임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

FTA 이슈리포트 제16호

10

1.4.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9)

이행 5년차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은 46.5%로 이행 4년차(38.8%) 대비 7.7%p 

증가

2019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액10)은 4.1억 달러이며, 그 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1.9

억 달러임.

•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인 품목은 닭고기
(72.0%), 기타음료(67.0%), 라면(62.8%)과 배(65.2%) 등이며, 혼합조제식료품은 49.5%로 나타
남.

• 이 중 닭고기, 기타음료, 라면과 배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4년차 대비 각각 16.7%p, 
3.1%p, 5.4%p와 0.5%p 증가했으나, 혼합조제식료품은 2.7%p 감소

<그림 4> 對베트남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

주: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액에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함.

자료: 한국무역통계진흥원.

9)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전체 수출 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출한 금액의 비중을 의미함.
10) 2019년 對베트남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산출에 사용된 수출액 자료는 ’19년 1~10월 까지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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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 및 시사점

對베트남 농식품 수입·수출액은 평년대비는 대폭 증가(각각 88.4%, 47.1%)하였으나, 4년차(`18년)에 

비해서는 소폭 감소(각각 12.7%, 1.5%)함.

이와 같은 결과는 한·베트남 FTA 이행으로 인하여 양국간 농식품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였지만, 이행 5년차에 교역

증가율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미임.

• 베트남산 농식품 수입의 경우, 곡물 수입액은 감자, 밀, 완두 등의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
요 수입품목인 대두박, 쌀, 타피오카 등이 감소함에 따라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9.1%, 전년(’18
년) 대비 70.3% 감소함. 특히, 베트남 쌀 수입이 감소액이 두드러졌는데, 이는 아직 필리핀이 우리
나라 At에서 낙찰 받은 쌀 MMA 물량이 아직까지 수입되지 않아 수입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영향이 
있을 것으로 판단됨.

• 對베트남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의 경우, 베트남 농축산물 수출을 부류별로 보면, 임산물 수출액은 
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감소한 반면, 곡물, 과일·채소, 가공식품, 축산물 수출은 증가함. 특히, 과일·
채소 수출액은 딸기, 포도, 배, 기타과실 등의 증가로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382.0% 증가

한·베트남 FTA 이행 5년차 베트남의 FTA의 농축산물 특혜관세 활용률은 4년차(`18년)대비 감소한 데 반해, 

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증가(각각 2.9%p, 7.7%p)

하지만, 베트남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`19년 현재 83.6%, 우리나라의 특혜관세 활용률은 46.5%로 절대적인 활용

률 차이는 2배 가까이 나는 실정임.

•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규모가 1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인  
품목은 닭고기, 권련, 기타음료, 과당, 라면과 배의 6개 품목으로 수출규모가 큰 품목의 특혜관세 활
용률 제고가 시급한 상황임.

• 또한, 수출규모 1천만 달러 이상의 품목 중 FTA 특혜관세 활용률이 60% 이상인 품목이라 하더라
도, 활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임(예. 닭고기(72.0%), 기타음료(67.0%), 라면(62.8%)과 배
(65.2%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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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｢FTA 이슈리포트｣는 국내･외 FTA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
※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://fta.kre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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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
※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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